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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것을 시시한 것이 죄우한다      16-05-21

독일의 유명한 희곡작가였으며 대 철학자였던 괴테 (Goethe)는 일찍이 말했습니다. “매우 중요한 것이 시시한 것에 좌우되지 않도록하라.” 최근에 공중화장실을 성별에 상관 없이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가 논란거리입니다.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 각 공립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.  성의 정체성에 의해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. 누구든지 “나는 여성 “이라고 말하면  의사의 증명 없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행정명령입니다. 다시 말하면 성의 정체성으로  즉 영어로는 Gender Identity 만으로 여성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.  요즈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복장이 흔히 눈에 띕니다. 남자가 여장하고 나는 여성이라고 하면 여자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. 옷을 벗겨 볼 수도 없고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. 

이런 조치가 인권을 보호하고 남녀동등권을 앙양한다고 해서 주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합니다. 노스캐롤나이나 주에서는 출생시에 정해진 성별에 따라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. 앨라바마 주의 옥스포드 (Oxford) 시에서는 출생시의 성별을 위반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  $500의 벌금이나 6 개월의 구치생활을 하도록 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.  이런 경우에는 시시한 것이 중요한 것을 좌우하는 좋은 예입니다.  통계에 의하면 성전환자는  전체인구의 0.3%라고 합니다. 저는 이 숫자도 부풀려진  숫자라고 생각합니다. 0.3%가 맞다고 하더라도 0.3%의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3억 인구의 미국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.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성으로 전환했다면 물론 여장을 하고 다니겠지요. 그렇다면 그는 그냥 평범하게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.  문제는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못된 의도를 가진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 순진한 소녀에게 나뿐 짓을 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

대통령의 행정 명령 없이도 성전환자의 화장실 문제는 말썽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겠다는 남성이 있었습니다. 그의 이름은 빌이었습니다.  회사에서는 그에게 여장을 하고 일 년간 여자행세를  하면서 살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. 그가 여장을 하고 다니는 동안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한 개 만들어 주었습니다. 즉 남자 화장실, 여자 화장실,그리고 빌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. 일 년 후에 그가 수술을 받아서 정식으로 여자가 된 후에는 빌의 화장실을 없앴습니다. 성전환자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성 정체성으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라 말라 하는 논란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99.7%의 정상인들이 0.3%의 성전환자 또는 여성이라고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실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?   끝
